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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추동 내의 동향 

 

1. 군제 

군제는 2009년 추동에 핫매직을 남녀용으로 전개한다. 로고를 표시하여 

소재의 발열 기능을 고객이 알기 쉽게 하였다. 발열력은 종래 보온 소재인 

아크릴 혼용 편성물 보다 30% 향상시켜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2008년 추동 

제품에 비해 10% 가볍게 하여 경량화도 실현했다. 유연함 등의 쾌적성에 

더해 편성부터 봉재까지 일관되게 일본에서 진행하였다. 남자용은 

바디와일드 상표로, 표준 라인, 캐쥬얼 라인, 컷오프 라인의 3가지 타입이며, 

여성용은 CFA100 상표로 발매하여 핫매직으로 전년 실적의 50%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림 1> 발열 기능을 알기 쉽게 전시한 모습 

 

2. 헤인즈브란즈재팬 

헤인즈브란즈재팬은 언더웨어 브랜드인 헤인즈의 추동 대응 상품으로 

세컨드스킨 감각에 의한 고기능 온감 내의인 컴포트폼 상품군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동일 브랜드의 전통적인 와플 소재를 사용한 타입을 차별화 

아이템으로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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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소재와는 구분되는 와플 소재는 요철감이 있고, 통기성과 

신축성이 높으며, 유연한 촉감, 뛰어난 보온성 등이 특징이다. 구성 아이템은 

티셔츠와 타이츠, 캐쥬얼피트 및 색상 변화 제품이다.  

타이츠는 롱타입 이외에 이번에는 하프타입도 내놓았다. 또한 티셔츠는 

옥입기가 자유롭고, 1장으로도 겹쳐입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가타쿠라공업 

가타쿠라공업은 HAORI프로듀스트와 터프가드의 추동 신작을 내놓았다. 

모두 올봄에 데뷰하여 감성, 기능에 신경 쓴 신사 내의이다.  

전자는 성인의 멋스러움 등을 추구한다. 추동 제품으로는 이형 단면 

폴리에스터 테크노파인 혼용 및 유연한 촉감의 레이온 혼용 면 교편성물을 

사용하여 완만한 피트감의 중후 타입을 제안한다. 재생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환경 문제를 고려했다.  

 

 
<그림 2> 전통 소재를 사용한 헤인즈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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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터프가드 추동 컬렉션 

 

한편, 터프가드는 흡한속건, 소취 효과 등의 기능을 부여한 복서브리프를 

내놓았다. 대상은 20~30대이며, 추동에는 오랜지 및 퍼플 등의 새로운 

색상을 더하여 기능과 함께 감도도 높였다. 

 

4. 로이네 

리바이스 브랜드의 언더웨어를 전개하는 로이네가 호조이다. 2009년  

춘하에는 베이직 컬러의 원단에 고무 부분을 파스텔 컬러로 디자인한 

보톰스가 히트였다. 남자용 언더웨어의 고감도화의 트렌드에 합류하여 

대학생 및 20대의 회사원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추동에는 이 보톰스를 계속하여 금후의 정규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상품으로서는 면, 아크릴 혼용의 컬러 타이츠를 제안한다. 

품위있고 화려한 색의 사용을 포함한 6가지 색상을 전개한다. 상품의 포장은 

세탁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 고무 부분에 브라이트사를 사용하여 

리바이스의 로고가 빛나는 디자인 및 카우친 모양으로 겨울 분위기를 

표현한 복서브리프를 제안한다.  

게다가 흡한속건 및 소취, 온도 조절 기능을 부가하여 기능성이 풍부한 

아이템도 확충시킬 계획이다. 



4 

 

 
<그림 4> 세탁망으로 된 포장재에 넣어 판매하는 컬러 타이츠 

 

5. 사쿠라이 

아우터실루엣의 슬림화와 함께 사쿠라이는 이번 추동부터 박지 

폴리에스터 소재의 힙업복서를 발매한다. 

내측의 파워네트로 복부를 넣어주고, 힙업 기능을 부여한다. 박지 소재로 

뻣뻣한 느낌이 나지 않고, 옷자락은 헴 모양으로 겉옷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개와 전폐의 2타입으로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양판점에서 판매한다.  

또한 매끄럽고, 유연한 촉감이 신사 내의로도 인기를 모으면서 2009년 

추동은 텐셀 및 레이온 혼용의 복서브리프를 강화한다. 젊은층용 캐릭터 

트렁크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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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파워네트로 보정 기능을 부여한 내의 

 

6. 후지보어패럴 

후지보어패럴은 2009년 추동용으로 BVD 바디기어를 남녀 공통 컨셉인 

릴랙스와 라이트스포츠, 여유와 건강으로 전개하여 매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림 6> 남녀 한쌍으로 성형 힙업 복서를 판매 

 

보톰으로는 여성용에 채용된 본딩 기술에 의한 무봉재의 성형 힙업 

복서인 오시리프트복서를 남녀용 한쌍으로 전개한다. BVD 골드는 정규 

백물에, 폴리우레탄 미사용으로 독자 편성 설계에 의해 코스, 웨일 신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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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한 신상품 노비라쿠를 투입한다. BVD 시즌 웜터치로는 30~40대 

샐러리맨용의 경방한으로서 미쓰비시레이온의 마이크로 아크릴 페데와 

나일론을 교편한 워리니트를 추가 제안한다. 2009년 추동은 남성용의 

매상고로 전년에 비해 4% 증가를 내다본다. 

 

7. 아즈 

아즈는 2009년 추동에 흡습 발열 소재인 엑스를 혼용한 내의 보다 가격을 

내린 접촉 온감 내의 단온을 투입한다. 

도요보의 마이크로 아크릴 웜기어를 이용하여 공기가 도망가지 않는 편성 

구조로 착용 시의 차가움을 없게 했다. 20% 레이온 혼용, 30% 나일론 혼용의 

2가지이다.  

 

 
<그림 7> 마이크로 아크릴의 접촉 온감 내의 

 

실험에 의해 실온 20도의 환경에 2시간 방치한 후, 체온에 가까운 35도 

환경으로 옮기면 면 100% 소재에 비해 피부측 소재 표면 온도가 0.7~1도 

높다고 한다. 부인에게 호조인 극상은 2009년 추동부터 신사용으로도 

발매한다. 도요보 인피니시스를 채용하여 매끄러움, 드레이프성을 표현한다. 

엑스 혼용 서모아쟈스토는 실부터 봉재까지 일본에서 진행한다. 터틀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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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과 유사한 상품도 내놓는다. 

 

8. 와코루 

와코루는 백화점 대응의 신사 내의 브랜드 다무스로 고기능 내의 

크로스워커를 중심으로 한층 더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기능과 감성의 

융합으로 신시장 창조를 겨냥하여 본격 스타트한 작년은 100개 점포였지만 

올봄은 160개 점포로 전개 중이다. 

추동용으로는 크로스워커의 충실과 일반 보톰스로의 기능성을 다시 

어필한다. 전자로는 새로운 정규 아이템으로서 핀스트라이프와 그렌체크의 

패턴 제품을 제안하여 신고객 개척을 추진한다. 또한 겨울용으로 피부 측에 

흡습 발열 소재인 엑스를 사용한 타입을 전개한다. 

일반 보톰스로는 기능성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이제까지의 1품번, 1품위, 

1기능 타입에 더해 1품번, 복수 부위, 복수 기능 탑재의 하이브리드 타입을 

새로이 내놓는다.   

 

 
<그림 8> 크로스워커의 새로운 정규 상품 그렌체크 


